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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팔이 간질간질하다. 또 뭘 잘못 먹었나보다. 기자는 우

유를 잘못 먹으면 두드러기가 난다. 새우나 땅콩을 먹으

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. 올해 미국 질병

관리본부(CDC)가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

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5% 정도로 나타났다.

“알레르기는 면역세포의 활성이 과하게 일어나 생기는 

증상입니다.”

GIST 생명과학부의 임신혁 교수는 늘 기자를 괴롭히는 

알레르기의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. 면역세포는 원래 몸속

에 들어오는 세균, 바이러스 같은 적과 싸워 몸을 지키는 

역할을 하지만 음식을 적으로 오인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

일으킨다.    

“나 사실 학교 나온 세포야”

“뇌는 커녕 눈도 없는데 어떻게 적을 발견할 수 있냐고요? 

면역세포는 적을 찾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오랫동안 학교

에 다닙니다.”

면역세포의 학교는 쇄골 바로 밑에 있는 ‘흉선’이다. 사람

이 태어나 청소년이 될 때까지 면역세포는 여기서 많은 미

생물과 외부물질을 만난다. 면역세포는 이들의 표면을 배

우고 익혀 딱 맞게 결합하는 수용체를 하나씩 만든다. 반대

로 몸을 이루는 물질과 결합하는 수용체는 제거한다. 면역

세포가 온몸을 떠돌아다니다 수용체에 어떤 물질이 잡히면 

적이 들어왔다고 생각한다. 수용체는 면역세포의 손인 셈

이다. 

“어렸을 때 세균에 많이 노출될수록 수용체를 여러 개 만

듭니다. 반대로 깨끗한 곳에 사는 아이의 면역세포는 수용

체를 제대로 만들기가 어려워 면역력이 떨어지죠. 이것이 

면역세포의 활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포를 배양해야 한다.

면역조절 연구실은 몸속 

면역반응을 조절 연구원들이 

실험 중 시간을 내 세포배양실로 

모였다(위). 오른쪽이 임신혁 교수. 

유산균 5형제, 

면역세포 길들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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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위생가설’ 입니다.”

면역세포가 수용체로 적을 인지하면 공격을 시작한다. 평소에는 잠자코 있던 

면역세포지만 공격을 퍼부을 때는 앞뒤 가리지 않는다. 적을 잡아먹기도 하고, 

구멍을 뚫어 죽이기도 한다. 아예 단백질분해효소를 쏴 녹여버리기도 한다. 게

다가 ‘염증호르몬’을 내 싸움이 벌어진 곳으로 다른 면역세포를 더 불러 모은다. 

적을 모두 없애면 면역세포는 활성을 멈추고 자리로 되돌아간다. 만일 면역세

포가 싸움을 마친 후에도 활성을 멈추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. 자

기 몸을 공격하기 때문이다. 

아토피 피부염, 기관지 천식,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면역과민질환과 류마티

스 관절염, 소아 당뇨, 다발성 경화증 등의 자가면역질환이 모두 면역세포가 활

성을 멈추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다. 증상이 생기는 부위는 각자 다르지만 원인

은 모두 면역세포의 과민반응이다. 만일 면역세포의 활성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

있다면 이런 병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. 따라서 과학자들은 어떤 물질

이 어떻게 면역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. 임 교수가 이끄는 ‘면

역조절 연구실’도 그 중 하나다. 

유산균으로 염증을 치료한다고?

면역조절 연구실은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장을 들여다봤다. 장

은 면역반응이 가장 잘 억제되는 곳이기 때문이다. 임 교수는 “장 속에 사는 미

생물은 그 무게가  1~1.5kg나 되지만 면역세포는 이들과 조화롭게 살아간다”며 

“장 속 세균이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‘면역조절 T세포’를 활성화시키기 때

문”이라고 설명했다. 

면역조절 연구실은 장 속 세균 중 면역조절 T세포를 잘 활성화시키는 유산균 

5종을 뽑았다. 유산균은 요구르트, 김치 등에 많이 들어 있

는 균주다. 연구팀이 유산균 조합물을 과민성 대장염을 앓

고 있는 쥐에게 먹였더니 예상대로 쥐의 장염이 깨끗이 나

았다. 유산균이 면역조절 T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고, 세

포의 수도 2배 이상 늘려 면역반응을 억제시켰기 때문이

다. 이 조합물 속 유산균은 원래 장 속에 살던 균이기 때문

에 효과가 좋을 뿐 아니라 부작용도 없다. 

연구팀은 다른 염증성 질환을 가진 쥐에게도 유산균 조

합물을 먹였다. 그 결과 아토피 피부염과 류마티스 관절염

을 가진 쥐도 모두 나았다. 면역조절 T세포가 위치에 관계

없이 모든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이

다. 임 교수는 “장 속 면역조절 T세포가 다른 곳으로 이동

하기 때문”이라고 설명했다. 이 연구 결과는 지난해 1월 13

일 미국립과학원회보(PNAS)에 발표됐다. 충분한 양의 유

산균을 먹으면 장 속 유산균이 면역계와 작용해 면역을 조

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다. 임 교수는 “아직

까지 유산균이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균형 잡힌 면역반

응을 유도해 더욱 많은 질환을 개선하는 보조제가 될 수 있

을 것”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.  

“더 중요한 사실은 이 조합물 속 유산균마다 면역조절기

능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앞으로 각 유산균이 어떤 

기능을 하는지를 연구해 상황에 따라 면역을 조절하는 ‘맞

춤형 유산균’을 제작할 예정입니다.” 1

➊ 한 연구원이 세포에서 추출한 

DNA를 젤에 걸고 있다. 

➋ 면역조절 연구실에서는 

세포 수준을 넘어 실제 개체에서 

어떤 면역반응이 일어나는지를 

연구한다. 이때 쥐를 모델로 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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